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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서
위원장 이수진

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, 민주당사 7층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전화:02)2630-7085

반여성적 ․ 반인권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!

국민의 인권 수호와 성차별 시정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장의 계속되는 반(反)여

성적 ․ 반(反)인권적 언행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. 

인권위 노조가 지난달 29일부터 내부 게시판에서 받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제보 중 

인권위원장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인권위 직원들에게 안 

위원장은 ‘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서 능력

이 없어서 승진을 못한 것’, ‘여성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에 아니라 무능해

서’, ‘고위직에 올라간 여성들은 독해서’등의 발언으로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 인식

을 드러냈다고 합니다. 

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만지는 등 성희롱적 행위에는 “친근감의 표현”이었다

는 해명을 내놓았으며, 안건을 보고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직원에게 “동성애자 아니죠?”라

는 개인의 성정체성 ․성적지향을 질문하는 등 반여성적 ․반인권적 행태를 지속해왔습니다 .

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시정해 평등사회를 구현

해 나가야 할 책무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있는 

것입니다. 그가 드러낸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2025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인

인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시대착오적입니다 . 

어제 시민단체들은 안 위원장을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가로막고, 

인권 강사 선발 과정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,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

습니다. 

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폭력을 비롯한 모든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

해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립적 국가기관입니다 . 우리 사회의 민

주주의와 국민 인권 최후의 보루입니다 . 국가인권위원장의 자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

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수장은 필요 없습니다. 12.3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감수성 바닥의 수

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. 

2025년 8월 6일

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(위원장 이수진)


